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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30.(화) 09:00 배포 일시 2022. 8. 30.(화)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정윤재 (044-203-2441)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수 (044-203-2446)

게임인재원 제2기 교육생 53명 졸업, 30명 조기 취업
- 8. 30. 졸업식 개최, 높은 취업률 바탕으로 내년 교육생 규모 확대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8월 30일(화) 오후 2시, 판교 엘에이치(LH)

기업성장센터에서 게임인재원 제2기 3개 학과(게임기획·아트·프로그래밍) 

교육생 53명에 대한 졸업식을 개최한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최우수 졸업생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 졸업생에게 

콘진원장상을 수여한다. 그 밖에 특별상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

게임개발자협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협회장상과 엔씨소프트 

기업대표자 상장을 수여해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작년 첫 졸업생 취업률 77% 달성, 내년에는 교육생 

120명으로 확대 운영

  게임인재원의 교육 기간은 총 2년으로 첫해에는 게임 개발자에게 필요한 

기본교육과 단기 과제(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년 차에는 게임개발 팀 과제

(프로젝트)와 기업 직무실습(인턴십)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한다. 특히 

개원 초기부터 교육 방향을 현장 맞춤형으로 설정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생들이 졸업 후에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 기업이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게임인재원 출신들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 결과 2019년에 개원한 게임인재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작년 

첫 졸업생 48명 중 37명이 취·창업을 해 취업률 77%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졸업생 53명 중 30명이 이미 취·창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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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게임인재원 교수진을 3명에서 

6명으로 보강했으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제2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에 제2캠퍼스가 문을 

열면 교육생을 현재 연 65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58(한국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한국 콘텐츠 대표 분야 

육성에 게임 반영, ‘게임인재원’ 핵심과제로 추진

  정부는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의 분야별 비중*을 고려해, 게임을 한국(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게임인재원의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게임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게임 개발 단계(기획-제작-해외 진출)별 지원,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등 

게임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 ’20년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119억 2천만 달러 중 게임 분야 수출액은 81억 9천만 달러(68.7%)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기 졸업생 중 현재 30명이 조기에 취업했고, 

기업들의 채용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2기 졸업생 취업률이 작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무척 고무적이다.”라며, “내년부터는 교육생 수를 늘려 

기업들의 인력 수요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게임인재원이 명실상부 게임 

인재의 산실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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